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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

가을바람

며칠 새 바람이 달라졌다. 바람이 달라진 것은,

바람이 스치고 지나온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.

오늘은 가을을 알아차린 산새의 날개를 스치고, 길

어진 밤이 피운 가을꽃들을 스치고 지나간다. 달라

진 바람이 불어온다. 내일은 나의 가슴을 지나가

리. 나는 꽃들이 흔들리듯 그냥은 있지 못하리. 그

리고 내일, 너에게 닿는 바람은 그렇게 나를 스쳐

간 바람일 것이다. 너 또한 그냥은 있지 못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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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현득 작가의

동화팔만대장경
⒖ 어린 사미의 법문

나이많고적음으로판단말라

그림·강병호

“아기 용이 어리다 해서 업수이 보지 말라. 아

기 용도 능히 구름을 일으킨다. 번개를 치고, 천

둥을 울리고, 비를 내려, 풍년이 들게 한다. 사미

가 어리다 하여 낮추어보지 말며, 왕자가 어리다

하여 낮추어보지 말라.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낮추

어보지말라.”

부처님이하신말씀이었습니다. 

부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왕이 나타났습

니다. 자기를 뉘우치며 부처님 법을 지키기로 한

아육왕(阿育王)입니다. 아육왕은 부처님 법으로

천하를 다스린 영웅이었습니다. 8만4천의 절과 8

만 4천의 보배탑을 세우고, 부처님의 평등사상을

실천한대왕이었습니다. 

‘그렇지, 그렇지.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는

아기 용을 어리다 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. 사미

와 왕자의 나이가 어리다 해서 낮추어 보아서는

안돼. 부처님가르침이옳고말고.’

부처님 말씀을 따라 사미 스님을 존경해 온 아

육왕이었습니다. 어느 날 왕이 신하와 호위병을

거느리고 행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. 한 사람의

사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나이가 아주 어린

스님이었습니다. 

“수레를 멈추어라!”수레를 멈춘 왕은, 곧 타

고 가던 수레에서 내렸습니다. 사미를 조용한 곳

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숙여 예배를 올렸습니

다. 그리고, 합장을한채말했습니다. 

“사미 스님을 존경합니다. 그러나 나라의 왕이

스님께 예배를 올리더라는 걸 남에게 얘기하지

는마십시오.”

왕이 나이 어린 사미 스님들에게 예배 올리는

것을못마땅히여기는신하가있어서, 말을막으

려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. 그러자 사미는 몸을

작게 하더니, 손가락만큼 작아져서, 가지고 가던

물병속으로쏙들어가는것이었습니다. 

“대왕님, 소승이 물병 속에 들어간 걸 분명이

보셨지요?”

사미는 물병 속에서 물병을 똑똑 두드리며 말

했습니다. 그러던 사미가 물병에서 나오더니 다

시말했습니다.

“대왕님을 존경합니다. 그러나 이 사미가 물병

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남에게 얘기하지는 마

십시오.”

사미의말에대왕은크게깨달았습니다. “저사

미 스님 법문에 내가 깨달았다. 옳은 일에는 남의

눈치볼거없다는법문이군. 저사미스님이대덕

이라불리는스님들과똑같은법력을지녔구나!”

용기를 얻은 아육왕은 어린 사람들을 어른들

과 똑같이 대우하는 데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

다. 어린 사미 스님을 큰 스님과 똑같이 예우하

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. 자주 대궐 안에다 큰

잔치를 차리고, 수많은 스님을 초대하여 공양을

올렸습니다. 이때대왕은, 향기가나는물에몸을

씻은 뒤 새 옷을 갈아입고 누각에 올라 스님들을

맞았습니다. 큰 스님과 사미스님에게 똑같이 예

배를 올리고, 똑같이 대접했습니다. 큰 스님, 사

미스님들께조금도차별을두지않았습니다. 

스님들은,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육왕

을 장한 임금이라며 칭찬했습니다. 그러나 신하

들은모두불만이었습니다. 

“한 나라의 왕이 어린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

것은지나치셔.”“나도같은생각이요.”

신하들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. 야사라는

신하는 그 중에서도 불만이 컸습니다. 왕의 행동

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왕에게

여쭈었습니다. 

“대왕님의 처사는 참으로 불만입니다. 왜 귀하

신대왕님이어린애들에게머리를굽히십니까?”

왕은 껄껄 웃으며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.

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. “짐이 숙제를 내

겠다. 모든 신하들은 죽은 짐승의 머리 하나씩을

구해 오도록 하라. 그리고 신하 야사는, 죽은 사

람의머리하나를구해오라!”

왕명을 받은 신하들은 짐승의 머리 하나씩을

구해 왔습니다. 쇠머리, 돼지 머리, 양의 머리 등

가축의 머리였습니다. 야사는 힘을 들여서 죽은

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 왔습니다. 그러자 다음

명령이내렸습니다. 

“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

오라!”신하들이 시장으로 갔습니다. 짐승의 머

리는 그 자리에서 팔렸지만 사람의 머리를 살려

는사람은없었습니다. 

“죽은 사람의 머리를 팔러 다니다니, 당신은

사람을잡아먹는야차귀신인가요?”

사람들은 야사를 보고 욕을 하며 따졌습니다.

아무리 해도 사람의 머리를 팔 수는 없었습니다.

야사는왕에게가서보고를올렸습니다. 

“대왕님. 죽은 사람의 머리를 사는 사람은 아

무도없습니다.”

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. “살 사람이 없으면

거저주고오지, 그랬어?”

“거저 가지라는 말도 해봤지만 가져 갈 사람이

없었습니다. 도리어 야차 귀신이 아니냐며 욕을

했습니다.”

왕은 다시 물었습니다. “사람의 삶은 고귀하지

만, 죽은 뒤 그 주검은 가장 쓸모가 없다. 임금인

내가죽으면내주검, 내머리도그럴까?”

야사는 엎드려서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

“황공하오나, 대왕님의주검도그럴것이옵니다.”

“내주검의머리도그처럼천하게될것이면내

가 어린 스님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에 불만을 가

질필요는없지않을까? 나는쓸모없게될머리를

숙여서나라의복을짓고있는걸. 사람은같은거

야. 나이가 어리다 해서 지위가 낮다 해서 차등을

두는건안돼. 부처님가르침이그렇지않거든.”

대왕의 말씀에 야사는 크게 깨닫고 삼보를 공

경하게 되었대요. 어린이 사랑이 부처님 말씀에

서시작되었다는걸알았을테죠? 

〈법원주림경승편(法苑珠林敬僧篇)〉


